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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목요집회7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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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으로위협하는북침전쟁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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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양심수후원회제20차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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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이명박때문에잠이안와요,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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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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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힘이되는두천사와함께한면회기

| 

▲면회를 마치고 오는 차안에서 잠에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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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생님과함께하는이북영화상영회(1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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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행복의조각보를잇는현명한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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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가라

언덕빼기쪽방할머니
추위로떨게한겨울은가라
방학을맞은어린것
점심을굶게만든겨울은가라
길거리천막속해고노동자
그등짝을얼리는겨울은가라
갯벌속영물들을다죽게만든
그몹쓸놈의배터진석윳배겨울은가라
부리던제식구를감옥에처넣고
훔친돈으로그림을사서숨긴겨울은가라
친일과반역에맞선어른을떠나보내고
그상여앞에서숭례문을무너뜨린겨울은가라

벽난로를끼고앉아포만에조는친일후손들
이땅의정체성은영구동토의미이라가되고
파렴치만이득세하는도박장으로변한다. 
키큰자의머리는천장을뚫는데
앉은뱅이허리는땅속으로꺼진다
참회로흐르는눈물은고드름이되고
분노로치미는불길은용암으로식어굳는다
아, 이땅에서나고자라늙어가면서
후손에게내리예속의멍에를물려줘야하는가

길고긴칠흑의어둠속겨울은가라
얼음을먹고사는부라퀴겨울은가라
철창속양심수손발을묶은겨울은가라
온겨레를다시분단의철벽속에가두려는
끈질긴망나니겨울은가라, 겨울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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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산행을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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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씨엠에스신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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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바쁘고번거로워서회비를못내셨던분들도
주민번호와계좌번호만알려주시면너무나도간단하게회비를내실수있습니다.
아래의내용을양심수후원회로보내주십시오.

보보내내실실 곳곳
■FAX : 02-888-447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챙겨가며은행에회비를납부해야하거나자동이체를위해은행에직접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덜수있습니다. 후원회사무실로전화주세요.(874-4063)

성 명

연락처

예금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 소

예금주

계좌번호

이메일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거래은행

후원회원가입및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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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구속중인양심수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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